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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만과 LNG 액화기지 건설․운영 협정 체결

오만에서 액화천연가스(LNG) 200만톤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한국가스공사는 10월29일 이수호 사장이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오만

의 모하메드 빈 하마드 알 루미 석유가스부 장관과 오만 또는 제3국에서의 가스전 개발 및 LNG 액화기지 건

설과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LNG 분야 협력강화 협정(MOU)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가스공사는 “협정에는 200만톤 가량의 LNG 추가 도입건이 포함돼 있어 성사되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

에 기여할 것”이라며 “오만의 기존 액화설비 잉여생산능력을 활용해 이르면 2008년 말께부터 도입 가능할 것”

이라고 밝혔다.

양측은 앞서 2006년 6월 LNG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, LNG 트레이딩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

있다.

가스공사는 협정을 토대로 오만 정부와 앞으로 오만은 물론, 기타 중동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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